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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경엽 LG 트윈스 감독과 김경문 한화 

이글스 감독은 한국시리즈(KS) 미디어데

이에서 송승기(LG)와 정우주(한화)를 키 

플레이어로 꼽았다. 

올해 프로야구 KS에서 둘은 팀의 핵심 

불펜으로 뛴다. 

김 감독의 선택은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선수를 예우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도 정우주는 강력한 구위

를 무기로 KS에서 팀의 ‘허리’를 책임진다. 

한화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플레이오프

(PO)에서 문동주를 ‘롱릴리프’로 썼다.
문동주는 18일 1차전에서 2이닝 1피안타 

무실점(홀드), 3차전에서 4이닝 2피안타 무

실점(구원승)으로 호투해, PO 최우수선수

에 선정됐다. 김경문 감독은 PO(5전 3승제)

보다는 장기전인 KS(7전 4승제)에서는 

문동주를 선발로 기용하기로 했다. 

현재 한화에서 가장 믿을만한 구원 

투수는 정우주다. 정우주는 18일 PO 1차

전에서 구원 등판해 ⅔이닝을 무피안타 무

실점으로 막았다. 

문동주의 불펜 이동으로 생긴 선발 공백

도 정우주가 메웠다. 

정우주는 22일 4차전에 선발 등판해 3⅓

이닝 3피안타 무실점, 5탈삼진으로 호투했

다. 당시 삼성 타자들은 정우주의 높은 직

구에 여러 번 헛스윙했다. 

정우주의 장점인 직구 수직 무브먼트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정우주의 직구는 다른 투수의 직구보

다 더 높은 궤적으로 날아왔고 삼성 타

자들은 정우주의 공 아래로 스윙하기 일

쑤였다. 

정규시즌에서 정우주는 LG전 7경기에 나

서 7이닝 5피안타 3실점(평균자책점 3.86) 

했다. 사사구를 8개(볼넷 4개, 몸에 맞는 공 

4개)나 내줬지만, 삼진도 10개를 잡았다. 

올해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한화 유니폼

을 입은 ‘대형 신인’ 정우주와 LG 타선의 힘

대결 결과는 KS 승패와 직결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불펜 고민이 큰 LG는 송승

기를 불펜으로 돌려 허리를 강화했다. 

송승기는 올해 LG 마운드에 등장한 신

데렐라다. KS에서는 ‘긴 이닝 소화도 가

능한 불펜’으로 힘을 보탠다. 

16⅓이닝 동안 안타는 13개만 내줬다. 

특히 한화 타선의 핵인 노시환(6타수 무

안타)과 문현빈(9타수 2안타)을 잘 막았다. 
KS에서도 송승기가 경기 중후반에 문현

빈, 노시환을 잡아내면 LG의 기세는 더 

오를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KS 불펜 ‘특급 신인’ 자존심 대결

한화 정우주

skyedaily.com

잉글랜드 프로

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가 후벵 아모링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래 처음으로 3연승을 내달렸다.

맨유는 20일(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

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25-2026 

EPL 9라운드 홈 경기에서 브라이턴 앤

드 호브 앨비언에 4-2로 이겼다.

선덜랜드와 7라운드에서 2-0, 리버풀과

의 ‘노스웨스트 더비’로 치러진 8라운드에

서 2-1로 승리한 맨유는 이로써 3연승을 기

록, 4위(승점 16)로 치고 올라갔다. 아모링 

감독은 처음으로 리그 3연승을 달성했다.

지난 시즌 강등권 언저리인 15위까지 

추락하고, 올 시즌 초반에도 크게 달라

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던 맨유의 갑작

스러운 반등이다.

게다가 브라이턴은 맨유의 ‘천적’으로 

자리매김한 팀이었다. 최근 7차례 리그 맞

대결에서 맨유는 1승 6패로 크게 밀렸고, 

진 경기의 절반에서 두 점 이상 격차로 무

너졌다가 이번에 제대로 되갚아줬다.

전반 24분 마테우스 쿠냐의 중거리 골

로 앞서나간 맨유는 10분 뒤엔 압박으로 

뺏은 공을 카제미루가 중거리슛으로 연

결한 것이 수비수 몸을 맞고 굴절되며 골

대로 들어가 2-0으로 달아났다.

후반에는 브라이언 음뵈모가 멀티골을 

터뜨려 승리를 굳혔다. 음뵈모는 후반 16

분 베냐민 세슈코의 패스를 왼발 슈팅으

로 마무리해 3-0을 만들었다.

강등 악몽서 3연승

맨유 ‘부활의 조짐’

오타니 쇼헤이

(31·로스앤젤레

스 다저스·사진)

가 29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

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월드시리즈

(WS) 4차전에 선발 등판한다.

투타를 겸업하는 오타니가 ‘투수’로 

WS에 나서는 건, 올해 4차전이 처음

이다. 데이브 로버

츠 다저스 감독

은 26일 미국프

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WS 2차전

이 열린 캐나다 온타

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

터에서 3, 4차전 선발 투수

를 공개했다.

로버츠 감독은 MLB닷컴 등 현지 언

론과 인터뷰에서 “3차전은 타일러 글래

스노우, 4차전은 오타니가 선발 등판한

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3차전 선발은 

맥스 셔저, 4차전 선발은 셰인 비버다.

오타니는 다저스로 이적한 지난해 생

애 처음으로 MLB 가을무대를 누비고 

WS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하지

만 투수로는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 후 재활 시즌을 보내 지명 

타자로만 가을잔치를 즐겼

다. 오타니는 6월부터 투

타 겸업을 재개했고 정

규시즌에서 투수로 14

경기 1승 1패, 평균자책

점 2.87을 올렸다.

음뵈모 멀티골 활약에 천적 브라이턴 잡고 리그 4위로

아모링 감독 “힘든 경기였지만 고통 없다면 맨유 아냐”

LG 송승기

LG 불펜 키플레이어, 송승기

올해 마운드 올라 깜놀 실력 과시

정규시즌 선발서 전격 보직 교체

한화 노시환·문현빈 특급킬러 활약

물 오른 구위, 한화 정우주

불꽃 직구로 PO서 삼성 물 먹여

LG전 7경기 3실점에 삼진 10개

팀에서 가장 믿을 만한 구원 천사

멀티골로 승리를 가져온 음뵈모(앞).  AP=연합뉴스

WS에 나서는 건, 올해 4차전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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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

터에서 3, 4차전 선발 투수

WS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하지

만 투수로는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 후 재활 시즌을 보내 지명 

타자로만 가을잔치를 즐겼

규시즌에서 투수로 14

경기 1승 1패, 평균자책

점 2.87을 올렸다.

투수 오타니 나가신다… 생애 첫 WS 등판

한화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플레이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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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주는 18일 1차전에서 2이닝 1피안타 

무실점(홀드), 3차전에서 4이닝 2피안타 무

실점(구원승)으로 호투해, PO 최우수선수

에 선정됐다. 김경문 감독은 PO(5전 3승제)

현재 한화에서 가장 믿을만한 구원 

투수는 정우주다. 정우주는 18일 PO 1차

전에서 구원 등판해 ⅔이닝을 무피안타 무

문동주의 불펜 이동으로 생긴 선발 공백

정우주는 22일 4차전에 선발 등판해 3⅓

이닝 3피안타 무실점, 5탈삼진으로 호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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